
￭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
￭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 평안    제목 :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 성경: 
마태복음 11장 16-30절

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
무를 불러

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
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

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
들렸다 하더니

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
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
다 함을 얻느니라

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
때에 책망하시되

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
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
개하였으리라

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
우리라

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
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

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
하시니라

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
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
을 감사하나이다

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

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
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



는 자가 없느니라

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
라

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
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

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(마11:16-30)

누가 편히 쉼을 얻는가?
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이다.
누가 편히 쉼을 얻지 못하고 잠을 자도 여전히 피곤하고, 놀아도 재

미가 없으며, 먹어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가? 
오늘 말씀에 두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.
첫째는 아무리 해도 편히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, 둘째 부류는 너

무 간단하게 편히 쉼을 얻는 사람들이다.

첫째 편히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

-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. 율법주의자들의 정서는 매말라 있다. 이
들은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한다. (요즘은 주름 생길까봐 웃지 못하는 

웃지 못할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 시대^^)
-이들은 울어야 하는 때 울지 못한다. 눈물이 매말라서 희노애락을 

감당하는 기능이 고장났다.
-과거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집안이 그랬다. 함부로 웃지 못하게 하

고, 함부로 울지 못하게 한다. 그저 근엄하다. 재미 하나도 없이 산

다.
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

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

-이들은 비판에 능하다.
-세례 요한이 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자주 금식기도하니 귀신



이 들렸다고 하고, 예수님은 와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, 세리와 

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니 경건스럽지 못하다는 둥, 매국노와 어

울린다는 둥, 정결하지 못하다는 둥 말이 많았다.
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

들렸다 하더니

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
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
다 함을 얻느니라

-이런 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다. 말만 하고 행동하

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과감한 행동이 제일 큰 효과를 가져

온다.
-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!(느헤미야 처럼)

-다음으로 편히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다. 
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,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, 잘못을 깨

달으면 뉘우치고 미안하다고,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

가 하면, 기적을 경험하고도 인정하지 못하고, 도우심을 입고도 감사

할 줄 모르고, 잘못을 깨달아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

있다.
-이들은 차라리 자살하려고 하지 미안하다고 하지 못한다.
-이들은 저주가 예정된 자들이다.
-예수님은 거침없이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다.
-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고을 사람들이다. 일본 사람

의 정서 중에도 이런 정서가 있다. 그들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도 결

코 잘못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. 그렇다면 화가 임하게 된다.

-가버나움은 교만한 고을이다. 이들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.
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

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



편히 쉼을 얻는 자들은 누구인가?
-수고하는 자들이다.
-말만 하지 않고, 행동하는 자들이다. 행동 하는 자들은 그 몸이 거

룩하게 된다.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그 몸이 부끄러워한

다. 말을 했으니 움직여야 하는데, 말만 하고 움직이지 못한다. 그 몸

은 부끄러워져서 그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.
-욕심이나, 게으름이나, 핑계나, 눈치를 보거나, 다시 곰곰이 생각한 

다음 자기의 말한 대로 하면 손해날 것을 깨달은 자들은 결코 말한 

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. 그들은 결코 평안한 쉼을 얻지 못한다.
-자기가 말한 것이 옳은 일이라면, 그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행

동에 옮겨야 한다. 그래야 쉼을 얻는다.

-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편히 쉼을 얻는다.
-이들은 자기가 져야 할 짐 뿐 아니라,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까

지 짊어진 사람들이다. 그래서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.
-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

이 주어진다. 

-그런데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

을 얻지는 못한다.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만 평안을 얻는

다.
-편히 쉼을 얻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이다.
-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, 한두달은 교회에 빠지는 경우

도 가끔씩 있었다. 그러면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삶이 부대끼는 느낌

을 받는다. 꿈자리가 사납다. 뒤숭숭하다.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다니

면 평안해진다.
-왜냐면 예수님께 가는 자들만 평안을 얻기 때문이다.



-집 나가면 고생이지만, 집에 돌아오면 평안하듯이, 모든 인생은 아

버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면 평안을 얻는다.
-물론 집에 들어가면 손과 발을 씻고, 많이 더러워졌으면 샤워를 

하고 옷을 갈아입는다. 왜냐면 그렇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

문이다. 
-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수의 보혈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

것을 의미한다. 손과 발은 모두 더러워지는 것이니 손과 발은 꼭 씻

어야 한다. (부지불식간에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.)

-아이에게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해서 깊

은잠을 자지 못하며, 잠을 자도 이내 깨며 울며 보채고 그 심성이 잘 

발달하지 못하게 된다.
-내가 돈을 벌수도 있고, 흥미진진한 삶을 누릴수도 있고, 내가 모

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,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

스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.
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

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
을 감사하나이다

-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. 신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. 내가 

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찾고,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을 믿

는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, 하나님이 나를 

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받고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

체험하게 된다.
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

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
는 자가 없느니라

-비가 아무리 와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빗물이 고이지 않듯이 내

리는 비를 향해 그릇이 누워있어야 한다. 그러면 평안을 얻는다. 믿
음을 얻는다.
-신령한 것들, 빛, 사랑, 믿음, 평안, 소망, 영광, 성결함 등등 모든 



신령한 것들은 내 속에서 생성되는 것들이 아니라, 항상 하나님께로

부터 공급받는 것들이다. 
-어떻게? 단순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.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

으로 대우하는 것이다. 

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
라

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
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

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

29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.
-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.
-더 이상 마귀의 성품, 그의 성질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

라.
-가장 좋은 방법은?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한다. 쉽고 가벼운 예수

님의 멍에를 메라.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고, 예수님의 멍에를 메

라.
-예수님의 멍에가 제일 쉽다. 간편하고 실속있다.
-안전띠가 불편한 것 같지만, 그렇지 않다. 안전띠를 매야 평안하

다. 실제로 주행감도 훨씬 안정감이 있다. 마찬가지다. 사람은 허리띠

를 차야 힘이 난다.
-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. 진짜 평안을 주신다. 아
멘.





<찬양예배>
주제:   제목:    말씀:


